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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2000년 오리엔테이션 기간의 부총학생회장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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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00년, 학생의 권리와 이 땅의 민중,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해 항상 투쟁히고 계신 총학생회 수고하십니다

2. 이번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제37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의 발언에 대해 총여학생회는 제37대 중앙운영위원
회와 연세힉우들을 대상으로 한 부총학생회장의 공식적인 사괴를 요구합니다

3. 지난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제37대 총학생회에서 각 단대의 과반학생회를 인사차 돌아다니던 중 문과대 심리 11반의 술자
리에서 부총학생회장, 배의철 군이 한 여학우에게 평소같았으면 머리라도 쓰디듬어 줄텐데, 새터 내규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
도 못하겠다리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총여학생회는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이 사실을 한 힉우로부터
접수받았습니다 새터 반(反)성폭력 내규는 제37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2월 8일에 있었던 임시비상확대운영위원회의 정식 안
건으로 상정하였으며, 임시비상확대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총학생회장은 제37대 총학생회를 대

표히는 한 사림으로서, 그리고 중잉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의 한 일원으로서 새터 반(反)성폭력 내규 제정의 의의를 연

세 희우들에게 알려내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히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새터 반(反)성폭력 내
규를 희회화시켰디고 총여학생회는 판단하고 그러한 부총학생회장의 발언에 대해 연세힉우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사과가
필요하디고 생각합니다. 이에 총여학생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

- 아 래 -

1. 제37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제37대 중잉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 대한 진심
어린 사괴틀 공식적으로 해 주십시오.

2. 제37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희징은 연세학우들을 대상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고 중앙운영위원회의
심의를 거친 후 그 사과문을 민주광장에 게시하십시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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